
춘하절 판매전에서 마와 장식사가 호조 

 

일본에서는 2003년 춘하절 텍스타일 판매전에서 여자(絽子)직물(gauze cloth, 

leno cloth), 세번수 고밀도 직물, 스트레치 복합소재 텍스타일 등이 주류를 이

루고 있다. 

전 시즌과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관계자도 있기는 하지만, 두 가지 소

재의 호평이 주목을 끈다. 

하나는 마(麻)와의 복합소재가 주목을 끌고 있다. 언제나 시즌 초에는 의례 

마소재가 화제가 되었지만, 시즌의 주류가 될 정도는 못되었는데 이번 춘하

절 상품에서는 계속 호평을 받고 있어 내년에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

다. 

자연 소재를 키·워드로 한 마섬유의 혼용과 가공기술을 잘 살린, 마의 청

량감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. 

또 하나는 실의 모양을 변화시킨 슬럽(slub)사나 넵(nep)사와 같은 장식사

가 관심을 끌고 있다. 텍스타일의 표면을 변화시키는 수법으로서 제직에서의 

도비, 자카드나 또는 요철가공 등이 있는데 금년의 흐름은 이러한 수법이 아

니라 원사 자체의 모양을 변화시켜 직물의 표면에 변화를 주려는 것으로 보

인다. 

지금은 슬럽보다는 넵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슬럽사이던 네프사이던 

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어 이들 장식사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. 

 


